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硏, 8월16일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

하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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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다문화정책연구소는 오는 8월16일부터 본관 대강당에서 '2022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

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장면. <대구대 다문화정책연구소 제공>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2022년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구대 경상캠퍼스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울릉도·독도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도 및 대

한민국의 역사, 문화 홍보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를 2010년부터 2022

년 현재까지 12년 간 지속적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 <재>독도재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독

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글로벌 독도의 위상 강화을 위해 독도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서포터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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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주도했다. 

특히 '2021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사업은 언텍트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만나는 독도'라는

주제 아래 화상회의용 줌(ZOOM)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관람할 수 있었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매년 새로운 구성으로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를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주도 학습과 체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왔고, 독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발굴에도 앞장섰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50여개 국가에 850여 명에

이른다. 

또 '외국인 유학생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가 지역 행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전국 대학에 홍보한 결

과 매년 15개 이상 대학에서 신청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퍼포먼

스를 준비한 팀들을 수상하며, 독도 탐방 기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올해는 세계 사람들이 독도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독도야,

함께 놀래?'라는 축제의 장을 더욱 확대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KAIST, 가천대, 한국산업기술대, 대구대, 계명대, 부경대 등 전국의 6개 대

학 외국인 유학생 24명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다. 참가자 국적으로는 베트남, 태국, 터키, 미얀마,

대만, 미국, 인도네시아, 조지아 등 9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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